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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이번 달에는 섬기는 지도자 정신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은  좋은 섬기는 지도자의 특성을 제시해 본다 (특정 

순서없이).  당신이 알고 있는 우수한 섬기는 지도자에게서 발견한 자질을 목록에 첨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칸 섬기는 지도자: 

● 형제회를 사랑하고, 요청을 받았을 때, 권력 추구가 아니라 형제회의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한다. 

회칙을 살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 공(칭찬)이  누구에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열매를 맺기위하여  비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애쓴다. 

● 도전을 창조적인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성령이 다른 아이디어를 가졌을 수도 있다! 

● 다른 사람을 이끄는데 있어서 온유하다. - 진정한 섬기는 지도자는 겸손하고 전체 집단과 잘 소통한다. 

● 전 형제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 

●  선출되거나 임명된 바로 그날부터 자신의 직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물색하거나 멘토링하기 시작한다. 

● 형제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전 구성원의 재능을 이용한  협동을 통하여 형제회가 

발전하도록 한다. 

● 그들이 살고 봉사하는 세상을 향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청하고 

성령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사용한다. 

● 지도력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받은 재능을 투자하는 기회로 생각한다. 

● 시간을 내는데 너그럽고, 삶에서 봉사할 시간을 기꺼이 마련한다. 

●  형제회에 제공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재속 프란치스코회와 세상안에서 쌓는다. 

●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경청한다 - 그들에게 의견 제안을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수 있도록록. 
 

 

형제회에서, 파트너와의 토론 또는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 당신이 아는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들안에서 위의 자질 중 어떤 것을 보는가? 

+ 당신은  이러한 자질 중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어떤 직을 맡고 있다면, 위의 특성들중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으냐? 

+ 도전: 이번 주에 마태 25, 14-30을 읽고 하느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생각해 보라. 형제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봉사하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